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고대적 여가 개념의 인식론적 의미를 밝히고 여가와 참된 앎 사  

이의 관련을 탐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과학 혁명 이후 현대인들에게는 앎 조차도 . 

노동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팽배하지만 고대인들은 참된 앎이 자신들의 노력만

으로 얻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참된 앎을 위한 . 

시간 자신들의 노력의 한계 또는 여백을 채워주는 시간이 바로 여가였다 고대인들, . 

은 여가를 통해서 인간 노력의 한계를 인식하였으며 겸손한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

여가 은혜 와 노동의 관계의 측면에서 교회 학교 공장을 비교할 때 성직자나 노  ( ) , , 

동 감독관에 비해 교사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는데 이는 어느 한 활동이 다른 활, 

동을 압도하는 것이 별 문제 사태가 아닌 교회 또는 공장에 비해 학교는 노동이 여, 

가를 압도하게 되면 그 사회적 기능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학교 와 그 어원인 여가 사이의 관련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현대교  (school) (schole) 

육에 있어서 고대적인 여가의 의미에 대한 탐구는 학교의 본래적인 기능에 대한 성

찰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며 더 나아가 여가의 수호자로서의 교사의 의미를 환기해 ,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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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여가 시간에는 뭐 하세요“ ?”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아마도 당신의 머? 

리 속에는 등산 운동 넷플릭스 시청 맛집 탐방 쇼핑 등등의 , , , , 

답들이 떠오를 것이다 물론 다른 성격의 답이 떠오를 수도 있. 

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현대인도 이 질문 자체가 . 

어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서 여가란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이 없어 남는 , ‘

시간’1)이다 따라서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는 질문은. ‘ ?’ , 

당신은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는 질문으로 바‘ ?’

꾸어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조셉 피이퍼 의 설명에 따르(Josef Pieper, 1952/2005)

면 고대인들은 이 질문 자체를 이해할 수 없거나 매우 기괴한 ,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가란 따로 . ,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아니었으며 

또한 무엇을 하는 시간은 더더욱 아니었다 현대인들이 여가‘ ’ . 

를 정의함에 있어 일 개념에 의존하는 바와 같이 일을 하지 않(

는 시간 고대인들은 반대로 일을 정의함에 있어 여가 개념에 ), 

의존하였다 일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는 였는데 . ‘ascholia’

이는 여가를 의미하는 로부터 파생된 단어이다 다시 말‘schole’ . 

해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일이란 곧 여가의 부재였다, . 

네이버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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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가가 일의 부재를 의미하는 현대인들의 방식과는 완전

히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고대인들은 여가 중심의 삶을 살았고 현대인들은 일 중심의 삶

을 살고 있다고.

도대체 여가란 고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녔기에 그들

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 

가 일에 매몰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이 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피이퍼가 제시하는 고대적 여가의 첫 번째 특징은 여가는 ‘

침묵의 한 형태 라는 것이다 쪽 침묵이 ’ (Pieper, 1952/2005, 36 ). 

입을 닫는다는 물리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때 침묵의 반대는 

입을 염 즉 말을 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가가 침묵의 , . 

형태를 띤다는 것은 여가를 통해서 우리는 입을 열어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입을 닫고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가져다주는, 

지는 지식의 획득 경로에 관한 고대인들의 두 가지 구분 즉 라, 

티오 와 인텔렉투스 의 구분을 참고할 수 있다(ratio) (intellectus) .2) 

라티오는 추론적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 탐색하고 검사하는 “ , 

힘 추상하고 정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힘 을 의미한다, ” (Pieper, 

쪽 그리고 인텔렉투스란 단순 직관의 능력이라1952/2005, 12 ). “

와 는 현대 영어 과 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각각 합리적인과 지적인으로 번역되는데 어떤 사람이 합리적이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 사람의 근거 또는 계산이 이치에 맞음을 의미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지적

이다라고 할 때에는 물론 최근에는 약간은 왜곡된 의미로 지식의 풍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본래적 의미는 그 사람의 지식 화법 관계의 기술 또는 전반적인 분위

기에서 풍겨 나오는 요인들을 근거로 판단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 영어 단어 

합리적인 와 지적인 역시 그 어원과 마찬가지로 시각화 된 또는 논리

적 추론적인 측면과 비시각화 된 추상적인 측면의 구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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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에서의 특별한 이해를 가리켜서 부르는 이름 으로서 마”

치 풍경이 눈에 들어오듯이 진리가 저절로 단순하고 순수한 “

시각에 들어오는 상태 를 가리킨다 쪽” (Pieper, 1952/2005, 12 ).

라티오와 인텔렉투스를 지식의 두 가지 획득 경로라고 위에 

설명하였지만 더 적절한 표현은 우리의 앎을 구성하는 두 가, 

지 원천이라는 것이다 위에 설명되어 있듯이 라티오는 능동적. 

인 우리의 노력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앎을 의미한다 침묵, . 

과 연결하여 설명한다면 라티오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입을 닫, 

고 기다리는 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을 열고 힘을 

쏟는 활동이다 반면에 인텔렉투스는 우리의 노력 여하와는 무. 

관한 활동이라고도 부르기 적절하지 않은 활동을 가리킨다 우, . 

리는 입을 닫고 겸손히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며 기

다려야 한다.

중세인들은 라티오로서의 이해가 인간의 지식을 완결할 수

는 없으며 추론적 또는 논리적 사고 능력으로서의 라티오와 . 

더불어 인간은 인텔렉투스라는 다른 종류의 이해능력을 소유

하고 있다고 믿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앎에 도달할 수 없다는 고대인

들의 태도는 그들의 존재론적 태도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완성 추구로서의 여가이다 현대인들이야 여가의 반. 

대어가 일이라는 것에 익숙하고 일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지 않

고서는 여가를 정의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고대인들에게 , 

있어서 여가의 반대어는 다른 어떤 활동이 아닌 비여가였다.

고대인들이 여가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전적으로 여가

만 추구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들 역시 진지하게 비여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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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완성 에 도달할 수는 없다‘ ’

는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아테네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소크라테스의 삶을 , 

돌아볼 때 그는 확실한 앎을 얻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

였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라티오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 

하지만 정작 그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 놓았던 요소는 그러한 

적극적인 라티오의 사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른다, 

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앎에 대한 겸손한 태도였던 것이다 즉 , . 

고대인들은 앎과 삶의 영역에 있어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살

더라도 그 완성은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음을 기억하며 

삶을 영위하였다.

하지만 삶과 앎에 대한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과학혁명을 맞

이하며 희미해지기 시작하였다 김안중 은 다음과 같이 . (1994)

지적한다.

칸트 가 철학하는 일을 가리켜 헤라클레스“ (I. Kant) ‘ ’ 的 勞動

이라고 부른 이래로 사람들은 은 힘 이(Herculean Labour) , ‘ ’知識

라든가 도 곧 이다 소위 는 현대적‘ ’ - ‘ ’ - ‘ ’ 知識 勞動 知識勞動

지식관을 무의식중에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지식관, 

은 사람들이 지식과 여가의 관련을 파악하는 방식 속에도 반영

되어 있다 쪽(49 ).”

다시 말해서 현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앎에 있어서 , 

노력 이 차지하는 기세가 매우 거세다 이러한 영향은 인‘ ’ . 

간의 앎 을 그 주된 과업으로 삼는 학교에까지 침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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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생들이 지식을 획득함에 있어 은혜 의 측면은 간과‘ ’

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은 문제의 소지가 없. 

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은 어떠해, 

야 하는지를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다.

이어지는 장을 통해서는 교회 학교 공장이라는 인간 , , Ⅱ

사회에 존재하는 기관들의 성격을 여가와 노동이라는 기

준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성직자 공장. , 

의 노동감독관과는 다른 학교의 교사가 처한 곤란한 상황

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장을 통해서는 여가의 태도 즉 앎의 완성에 있어서 , Ⅲ

인간의 겸손한 태도의 사례와 그것의 교육적 의미를 살펴

볼 것이며 장에서는 고대적 의미의 여가가 지닌 존재론, Ⅳ

적 의미와 인식론적 의미를 살펴보고 학생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교사의 존재론적 사명과 인식론적 사명을 논하도

록 하겠다.

Ⅱ 교회 학교 공장 vs vs 

이번 장을 통해서는 조금 생뚱맞은 비교일 수는 있겠지만, 

고대적 의미의 여가의 측면에서 교회와 학교와 공장을 비교해 

보겠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대인들은 인간의 정신활동. 

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인간의 노력의 측면을 나타

내는 라티오이며 둘째는 은혜의 측면을 나타내는 인텔렉투스, 

이다 물론 정신활동의 두 가지 종류를 인간의 일반적인 활동. 

으로 간주하는 것에는 논리적 비약이 따를 수 있겠으나 노력, 

과 은혜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교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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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회는 은혜의 장 이라고 할 수 있다 일요일 예배에 ( ) . 場

참석한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회

개하고 입을 닫고 침잠 묵상하며 신을 향해 마음과 귀를 열게 , 

된다 특히 개신교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신에게 . 

달려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달성되는 보상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 구원의 핵심을 다

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 15:2).”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

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 2:8-9).”

이처럼 교회야말로 인간의 노력의 가치가 가장 평가절하되

는 상대적으로 은혜 또는 여가로 가득찬 장소라고 할 수 있을 , 

것이다.3) 따라서 교회에서 어떤 성직자가 여가를 수호하기 위 

아무리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의 가치가 평가절하 된다 하더라도 성경 구절 여러 

곳에서 인간 삶에 있어서 행위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장을 통해서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으며

야고보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개신교에 있어서 구원은 전적으로 신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으로 간

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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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상상하

기는 어렵다 물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어떠. 

한 역할을 차지하는지에 관한 신학적 논쟁은 역사를 통해서 이

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역시 구원 또는 회개와 인. 

간의 지분 사이에 관한 갈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

다.4)

다음으로 공장은 어떠한가 공장은 교회와는 정반대에 있는 ? 

성격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은혜가 노동을 압도하. 

는 여가 중심의 장소였다면 공장은 은혜가 도무지 발을 들여놓

을 틈조차 없는 노동으로 가득찬 장소다 공장 노동자에게 있. 

어서 적어도 공장 안에서의 시간은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으로 

나뉜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그대로 급여로 환원된다 노동을 얼. . 

마나 하는가에 따라 그에 따른 대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5) 

이러한 구조의 공장 안에 은혜의 시간 즉 고대적 의미의 여가, 

의 시간이 포함된다는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6) 공장이야말로 현대적 의미의 여가 즉 일이 없어  , 

남는 시간으로서의 여가의 의미가 딱 들어맞는 장소이다.

교회에서는 은혜의 압도로 인하여 은혜와 인간의 노력 간의 

다툼이 무의미해진다면 공장에서는 노동의 압도로 인하여 은, 

혜가 틈탈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적어도 고대적 의미의 여가의 . 

측면에서 공장은 전적인 노동의 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성격을 살펴보자 앞서 교회와 공장의 모. 

잘 알려져 있듯이 종교개혁은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루터가 반기를 들면서부터 촉발되었다

이번 정부 들어 노동 정책의 주요한 사안 중의 하나는 주당 근로 허용시간 시간 제한을 해제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주 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로 하

여금 더 높은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휴가나 보너스 형태로 노동 현장에도 여가류 가 존재하기는 한다餘暇類



교사는 왜 여가의 수호자인가  권영민  ․ 015

습을 설명하였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학교를 설명한다면 어떻

게 될까 굳이 비교하자면 학교는 교회와 더 닮았는가 공장과 ? , , 

더 닮았는가 얼핏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학교의 모습에 은혜. 

라는 것이 존재할 여지가 있는가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도 그럴 것이 학생들에게는 특히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더더, , 

욱 학교란 과업 수행과 시험으로 거의 가득찬 공간이기 때문, 

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답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그렇다면 ‘

학교와 공장이 다를 바 없다는 뜻이냐 라고 반문한다면 또한 ’

그 질문에 쉽사리 그렇다고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 

아무리 학교에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손 치더라도 노동으‘

로 가득찬 공장과 같다고 간주해야만 하는 것이냐 고 항변할지’

도 모르겠다.

하지만 학교에서 주로 우리의 앎 을 다룬다고 생각할 때 학‘ ’

교에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인텔렉투스와 같은 은혜의 활동이 

지금처럼 부재한 것이 옳은지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 

생들은 수업시간을 통해서 지식 을 습득한다 과연 이 지식은 ‘ ’ . 

어떻게 습득되는가 아마도 주로 사용되는 활동은 고대인들이 ? 

생각했던 추론적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 탐색하고 검사하는 “ , 

힘 추상하고 정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힘 을 의미하는 라티, ”

오일 것이다 쪽(Pieper, 1952/2005: 12 ).7) 하지만 만약에 고대인 

들이 가졌던 믿음과 마찬가지로 라티오가 우리의 앎을 완성하,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라티오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소위 주입식 교육

이라는 교육의 양태에서는 학생이 능동적으로 사고력을 발휘하는 과정보다는 교사 등의 권위

자에 의해 정해진 지식을 암기 또는 습득하는 능력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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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 

생의 그 많은 노력들이 완전한 결실에는 다다르지 못한다면 어

떻게 되겠는가?

이 질문은 다른 방식으로 기술 가능하다 학교에서 여가를 . 

가르쳐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학교에도 은혜의 자리가 보장? , 

되어야 하는가 자신의 노력만으로 자신의 앎이 완성되지 않는? 

다는 겸손한 자세를 학생이 겸비할 필요가 있는가?

플라톤의 대화편 변론 에는 소크라테스가 왜 자신이 그렇『 』

게 질문하는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변호하는 장면이 등장

한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신전에 갔다가 친구 소크라테

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신탁을 받게 된

다 곧장 소크라테스에게 달려간 친구는 그 신탁 내용을 그에. 

게 일러준다 신탁의 내용을 듣자 마자 소크라테스는 그 신탁. 

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에는 . 

자신보다 지혜로운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뒤이어 그는 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도대

체 왜 신이 자신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전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그 이후부터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인간을 찾기 위한 질문

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여러 스승들을 찾고 만나 이야기를 나

누어보니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었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 ‘ ’

질문에 관해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은 정의가 무엇인가에 관한 답을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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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지만 다른 위대한 스승이라 일컬어

지는 인물들은 실제로는 그들이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

구하고 자신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제서야 소크라테스는 신이 자신에게 주신 신탁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바로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인간이었던 이유는 . 

다른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

해 질문하고 검사하는 삶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쉬지 않았던 

것이다.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사물의 그림자는 길어진다 태양을 진. 

리로 비유할 때 인간이 진리에 다가갈수록 발생하는 일은 그림

자가 길어짐 즉 무지의 자각이 증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 . 

로 소크라테스는 동시대 인간 중 가장 진리에 다가간 인물이었

다고 다시 말해서 가장 자신의 무지를 잘 깨닫고 있었다고 말,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신이 소크라테스를 가장 지혜로운 인. 

간으로 인정한 까닭이었을 것이다.

비단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추앙받

는 인물들에게서도 유사한 이야기들이 발견된다 카톨릭에서 . 

성자 중의 성자로 추앙받는 성 프란체스코와 관련해서는 다음

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어느 날 제자 중 하나가 프란체스코. 

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냐고 질문하

자 프란체스코는 자신이 죄인 중의 죄인 이며 하루라도 신의 ‘ ’ , 

도움이 없다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고백

했다고 한다 이는 기독교의 유럽 전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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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인물인 성 바울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고백이

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 ‘ ’

고 고백하고 있다.

태양과 그림자의 비유를 이 곳에 다시 적용해 본다면 성 프, 

란체스코나 성 바울은 태양 즉 신에 매우 가까이 다가갔던 인, 

물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부족 또는 죄. 

를 자각하고 자신의 삶의 완성에는 신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함

을 인지하였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지각하고 있. 

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신경 쓸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다. 

만 자신의 삶의 완성을 위한 노력에 경주하였을 것이라 생각된

다.

이처럼 겸손한 삶의 자세는 중국의 명작인 삼국지의 제갈량

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는 제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 “

모두 쓴다 해도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으니 하늘의 명을 

기다릴 뿐 이라는 의미로 진인사대천명 이라 하” ( )盡人事待天命

였다 현재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 

삶의 태도를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있다 이 말에서 강조되고 . 

있는 것 역시 인간의 노력을 다 한 후 이다 노력 없이 요행만 ‘ ’ . 

바라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신의 손을 벗어나 있다는 겸손한 자세

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지식과 관련하여서도 발견된다 비트겐슈타. 

인 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고 이(1971) “ ”

야기하였다 쪽 그는 세상사에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189 ).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것을 인간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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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는 부질없는 시도라는 것

을 강조하였다.

매우 흥미롭게도 이러한 태도는 최첨단의 과학 분야에서도 

발견된다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아무. “ , , 

도 없다 이는 세기 천재 과학자로 꼽히는 리처드 파인먼이 .” 20

양자역학에 대한 강의에서 한 말이다.8) 최근에도 노벨상을 배 

출하고 있는 최신의 과학기술 영역인 양자역학의 핵심은 인간

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 파인만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이. 

야기하며 양자역학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감동의 영역이라, 

고 말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예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서양 고금 철학 종교 과학 정치 등의 영역을 막론하고 역사, , · · ·

적으로 인간 노력 또는 이해의 한계 를 가정하는 주장들은 공‘ ’

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 

학생들에게 이러한 자세 즉 세상사가 또는 인간의 지식 획, 

득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

는 겸손한 자세를 가르쳐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학교는 학생? , 

들에게 여가를 가르쳐야 하는가?

이제 다시 또 이 장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앞서 연구자는 학교를 교회 공장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은, . 

혜로 가득 찬 교회와 그에 반해 노동으로 가득 찬 공장 가운데 

학교와 더 유사한 기관은 무엇일까 어떠한가 지금까지의 설? ? 

년 대학교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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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참고하면 처음에 들었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만일 ? 

학생들에게 삶에 있어서 겸손한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라면 감히 학교를 공장과 유사한 기관이라고 다시 , 

말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 그 모든 결과물이 도출되는 기관이

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물론 교회에서의 구원의 문제처럼 그 성패가 인간의 , 

노력 여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에까지 도달할 필요는 없

겠지만 적어도 인간의 노력이 모든 결과를 완성해내지는 못한, 

다는 태도는 학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위에 제시된 세 기관 가운데는 독특하게도 , 

노동과 여가 즉 노력과 은혜가 공존해야만 하는 기관인 것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는 성직자나 근로 감독자에 비해 더 .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직자나 근로 감독자는 적. 

어도 하나의 활동이 다른 활동에 의해 치명적인 침범을 받게 

될 걱정을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 

성직자가 성도들이 구원의 문제를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있

는 것으로 생각할까봐 걱정하거나 근로 감독자가 노동자들이 , 

공장에서 제품 생산의 결과가 전적으로 은혜의 영역에 달려 있

다고 생각할 것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적 활동을 포함하여 학생의 전반적인 성장을 그 , 

주된 과업으로 하는 교사는 학생의 노력에 의한 지적인 성취를 

고양시켜야 하는 동시에 그 노력이 지식의 완결을 이끌어내지

는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하는 매우 역설적인 과업을 맞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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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에의 적용 여가의 부재 –

플라톤의 대화편 메논 에는 주 대화자로 소크라테스와 메『 』

논이 등장한다 젊고 잘생기고 부유한 귀족 출신 청년으로 . ‘ , , ’ 

묘사되는 메논은 단도직입적으로 소크라테스에게 덕은 가르‘

쳐질 수 있는지 질문한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덕’ . 

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판국에 그것이 가르쳐질 수 있는지에 관

하여는 더더욱 알 수 없다고 대답한다 이를 농담으로 생각한 . 

메논은 덕을 아는 여러 훌륭한 스승들을 만나본 적이 없냐고 

반문한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메논이 직접 자신에게 덕이 .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시작된 소크라테스와 . 

메논의 대화는 메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메논은 소크라테스에게 인격모독성 , 

발언을 늘어놓게 된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마술과 주문을 걸어서 당신 마음대로 『

주무르고 그 결과로 나는 지금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실례의 말인 줄 알지만 당신은 그 외모로 보나 다른 . , 

면으로 보나 저 바다 속에 사는 전기가오리와 영낙없이 닮았습

니다 그 가오리란 놈은 자기에게 닿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마. 

비시켜 버리고 마는데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일이 바, 

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과 입은 지금 문자 그대로 얼어붙어 버. 

려서 도대체 당신의 말에 대꾸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만 지금까지 나는 덕에 관해서 수백 번도 더 이야기를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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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대중 앞에서 그것을 주제로 연설도 꽤 잘해 온 사람이라, 

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조차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내가 보기에 소크라테스 당, 

신은 아테네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는 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 

당신은 틀림없이 마술사로 체포될 것입니다(80a).』

부자인데다가 젊고 잘생기고 전도유망했던 귀족 청년은 자, 

신은 당연히 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 ’ . 

시 나름 유명한 선생이었던 소크라테스 앞에서 먼저 질문을 함

으로써 자신의 지적 능력까지도 선보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 

만 그 대화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매우 혼란스

럽고도 기분 나쁜 아포리아 의 상태로 이끌어졌다 아‘ (aporia)’ . 

포리아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를 살펴보면 소크라테스는 아마도 

메논을 매우 아끼고 있었던 것 같다 메논의 저주스런 고백 이. 

후에 뜻밖에도 소크라테스의 반응은 그를 학습의 길로 이끌고

자 하는 것이다 그의 노력이 쉽게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지만 . 

이후의 대화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와 메논의 덕 개념 에 관한 ‘ ’

공동 탐구가 이어진다 메논은 메논의 파라독스 라고 알려져 . ‘ ’

있는 학습불가능성9)을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의 탐구 제안을 

뿌리치고자 한다 이 파라독스를 훼파하기 위해 소크라테스가 . 

그렇지만 당신은 당신이 찾으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것을 탐구하겠다고 말『

합니까 도대체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당신의 탐구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

까 바꾸어 말해서 설사 당신이 찾은 경우에도 어떻게 당신은 지금 당신이 찾은 그것이 당신이 

모르고 있던 바로 그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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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 것이 바로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보유하

고 있다는 교육을 통해서 달성되어야 할 과업은 영혼이 육신, 

을 입으며 잊게 된 이러한 지식을 되살려내는 일이라는 바로, 

회상설10)이다.

이를 통해서 교사로서의 소크라테스의 기법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 

도록 만드는 것이 학습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메논. 

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그에게 학습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다 매우 많은 노력을 들여 그로 하여금 자신이 알고 있다. 

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뜨린 이후에 학습의 길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 

이 다 알지 못한다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겸손한 자세, 

야말로 학습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존 듀이 의 이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John Dewey) . 

듀이 는 미성숙이 성숙의 전제조건 이라고 (Dewey, 1916/2007) ‘ ’

말한다 쪽 다시 말해서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야만 (93-94 ).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완성은 긍정적 의. 

미가 아니라 삶의 종결을 의미한다 부족함의 자각은 그것을 . 

채우고자 하는 동력이 되며 이것이 인간의 발달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 양자역학에 존재하는 미지의 세계의 존재 역시 과학자. 

의 탐구 동인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다면 더 이. , 

상의 탐구는 불필요해 진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여러 번 다시 태어나며 그 반복되

는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학습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육체를 입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기억을 잃게 되며 따라서 학습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혼

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즉 회상하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증

명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노예소년과 기하학적 지식에 관한 대화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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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채워지지 않는 영역의 존재는 인간 성장의 전제조건

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미지의 긍정적 의. ‘

미 를 되새기도록 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인간의 탐구가 인’ . 

간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음을 인간의 삶이 인간의 노력만, 

으로 완성되지 않음을 주지하는 것은 계속적 성장의 동력이 된

다.

현재 우리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대학입시를 위해 어쩔수 . 

없이 줄세우기 방식의 평가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학교에서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자리는 없어 보인다 학생들은 . 

경쟁체제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정

해진 목표를 달성하려 할 뿐이다 학생들은 노력에 파묻혀 노. 

력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무지 또는 미성. ‘ ’ ‘

숙 은 학습의 시발점으로 교실 안에서 환영받기 보다는 당장 ’

교정이 가해져야만 하는 학습의 장애물로 여겨질 뿐이다.

연구자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한 

가지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질문하기‘ ’ . 

를 매우 어려워한다 왜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하기 가 어려운 . ‘ ’

과업이 된 것일까 아이들이 옹알이 단계를 거쳐 인간다운 언? 

어 사용을 막 시작할 때에 입에 달고 사는 말은 이거 뭐야‘ ?, 

저거 뭐야 등의 질문들이다 연구자도 돌이켜보면 그 당시 아?’ . 

이들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입을 틀어 막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위 질문을 많이 한다 조금만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 

면 그러한 현상은 너무나 당연할지 모른다 엄마 뱃속에서 이 . 

세상에 나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교사는 왜 여가의 수호자인가  권영민  ․ 025

하지만 아이들의 이러한 탐구정신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제약을 받기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의 교실은 질문이 . 

환영받는 곳이 아니다 교사에게는 매 시간 매 주 매 월 매 . , , , 

학기 매 학년 단위로 가르쳐야 할 진도 라는 것이 정해져 있, ‘ ’

다 물론 최근에는 특히 초등교육의 경우 교사들에게 재량이 . , 

어느 정도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 학생이 다음 해에 학업을 지, 

속해야 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많은 내용을 누락시킨 채 진, 

급시킨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가능한 현실일 것이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수업 시간은 정해진 진도 라는 , ‘ ’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호기심에 기. 

반한 질문이 비집고 들어갈 만한 여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다 탐구심과 호기심을 본능적으로 탑재하고 태어났던 아이들. 

이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거치며 질문하는 방법을 잊어 버리, , 

게 되는 것이다.

사실 질문이란 지금의 논의와 연결지어 보면 무지에 대한 , , 

자각 또는 미성숙한 측면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대화. 

편 메논 에 묘사되어 있는 메논과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메논『 』

의 질문으로 시작되기는 하지만 대화편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볼 때 그의 질문은 자신이 정말 몰라서 소크라테스로부터 

배우기 위해 던졌던 질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 

간파한 소크라테스는 메논으로 하여금 그가 안다고 가정하고 

있는 덕에 관한 지식 이 사상누각임을 주지시키며 진정한 학‘ ’

습의 장으로 끌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질문은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학습 현장에서 반드시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하지만 위에 설명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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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도로 가득차 있는 교실에서는 진도를 잘 따라가기 위한 

학생의 노력만 칭송되거나 책망받을 뿐 학습의 출발점으로서

의 질문은 환영받지 못한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가 바로 질문. 

하는 방법을 잃은 성인들인 것이다.

플라톤과 듀이의 이론에서 보듯이 무지 또는 미성숙의 자각

에 기반한 질문은 학습을 그리고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 

된다 이러한 순환 과정의 부재는 성장과 공부의 괴리를 낳게 . 

된다 공부에 전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그것이 지속적인 성장으. 

로는 이어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꼴이 되어 버리는 것

이다.

Ⅳ 교육에의 적용 여가의 부재 –

듀이 는 그의 교육적 신념을 기술한 나의 교육(Dewey, 1897) ‘

신조 라는 에세이의 마지막 부분에서 따라서 나는 교사는 언’ , “

제나 참된 신의 예언자이자 진정한 신의 왕국으로의 안내자라

고 믿는다 쪽 라고 쓰고 있다 일전에 연구자는 이러한 듀이”(95 ) . 

의 주장을 여가의 존재론적 의미와 관련지어 교사를 참된 신‘

의 예언자 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 . 

다음과 같다.11)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가란 다른 무엇을 위한 활동이 아니

었으며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활동이었다 피이퍼, . (Pieper, 

가 설명하듯이 고대인들은 여가를 통해서 인간 안1952/2005) , 

여가의 존재론적 의미에 관한 논의는 권영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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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있는 신의 고귀한 약속을 발견하였다 쪽 다시 말해(13 ). 

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가란 단순히 현대인들이 이해하듯, ,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아

니라 인간과 사물에 관한 본질적인 지식을 얻는 시간이었던 , 

것이다 쪽(Pieper, 1952/2005, 21 ).

고대적 의미의 여가와 학교를 연결짓게 되면 여가의 장으로, 

서의 학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 고대적 의미의 여가. , 

즉 인간에 관한 참된 이해를 위한 시간으로 여가를 해석한다

면 여가를 위한 장소로서의 학교란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에 , 

대한 참된 이해를 갖도록 하는 장소를 의미하게 된다 이처럼 . 

고대적 의미로 여가를 이해하게 되면 학교와 여가가 분리되어 , 

있다는 사실 즉 학교에서 학생들이 더 이상 자신에 관한 참된 , 

이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가능

성이 있다. 

듀이 이론에 토대를 둔 자아형성 과정에 있어서 질성적 사‘

고 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질성적 ’(qualitative thinking) . 

사고란 인간이 어떠한 사태를 대면하였을 때 그 사태 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질성을 즉각적으로 포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쪽(Dewey, 1930, 249 ). 

질성적 사고는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인지적 사고의 앞 뒤, 

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는 인간의 자아형성 과정으로, 

도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 질성적 사고의 순간에 우리가 이. 

제까지 형성한 자아는 현재 경험을 대면하게 되며 우리는 자, 

아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경험을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방. 

식으로 첫 번째 질성적 사고의 단계는 우리로 하여금 자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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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조 과정에 착수하도록 해 준다 두 번째 질성적 사고의 순. 

간에 우리의 현재 자아는 미래의 이상적 자아를 대면하게 된

다 우리는 이 순간 현재 경험이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를 검토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성적 사고는 우리의 자아가 . 

연속성을 가지고 형성되도록 해준다 이처럼 질성적 사고는 인. 

간의 자아형성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계

속적인 질성적 사고의 순간이 없이는 자아형성 과정은 불가능

하다 권영민 쪽( , 2018, 43 ).

그 원리에 있어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한다는 ,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개인의 내부로부터 흘러나오는 초보적. 

인 형태의 에너지는 교사에 의하여 포착되고 지도되어야만 한

다 그리고 교사의 이러한 역할은 부모에 의하여 완전히 대체. 

될 수 없다 데이빗 핸슨 이 주장하듯이. (David Hansen, 2001) ,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것 이야말로 교사들의 최고의 소명이며 이러한 ” , 

과업은 교사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쪽(9 ).

어원상으로 예언자는 신의 대변인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 

예언자는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기. 

독교 전통에 따르면 신은 각 개인에게 고유한 소명을 부여하, 

였으며 이 땅에서 그 소명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신의 , 

뜻을 수행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 (talents)

를 사용하도록 부여받은 하인에 관한 비유가 나온다 마태복음 (

25:14-30).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유한 능력들을 발견하고 삶 속에

서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교육을 통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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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각 학생 안에 들어 있는 , , 

고유한 소명 즉 신의 뜻을 학생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러, . 

므로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신의 선물을 수행하도, 

록 도와주는 교사는 듀이가 선언하는 바와 같이 신의 예언자, 

라는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의 . 

직무는 성직자의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조금도 덜 성스러운 것

이 아니다 오직 교사의 헌신적인 열정과 애정만이 학생으로 . 

하여금 신의 뜻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해 주는 것이다.

김안중 은 여가가 교사의 미덕 이라고 주장한다(1994) ( ) . 美德

이 때의 미덕은 그에 따르면 유용성으로서가 아니라 덕으로, ‘

서의 좋음 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한다 쪽 다시 말해서 그는 ’ (3 ). 

교사가 그 자체로서 즉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 ’, 

나 선 또는 좋음 이 여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 .

이제 연구자는 이 교사의 좋음 이 개인적 차원의 선을 넘어 ‘ ’

사회적 선의 역할까지도 수행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앞서 연구. 

자는 교회 학교 공장을 비교한 바 있다 설명된 바와 같이 교, , . 

회와 공장은 여가 또는 노동이 다른 상대를 압도하는 비교적 

둘 간의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기관이다 그리고 그러. 

한 상태의 유지가 그 두 기관의 존재의미를 약화시킨다든가, 

사회적으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지탄의 

대상이 된다든가 하는 상황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 

학교는 비록 그 현실이 마치 노동이 여가를 압도하고 있는 것,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인식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이 과연 수수방관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인가는 재고해 보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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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삶과 앎에 있어서 인간의 겸손한 태, 

도는 인간을 더욱 높은 경지로 이끄는 지혜임에 틀림 없다 이. 

러한 지혜가 소크라테스를 성 프란체스코를 바울을 제갈량, , , 

을 그리고 리차드 파인만을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물론 가정에서? 

도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겸양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일부는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앎의 전수를 그 기관. , 

의 존재 목적으로 삼는 학교야말로 이러한 지혜 즉 인간의 삶 , 

또는 앎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자세를 

우리의 후세대에게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아니 유일한 , 

기관일 것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학교는 여가와 노동의 전선 이 ( )戰線

펼쳐져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는 그 최전선. 

에서 여가를 수호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사회적 계(front-line)

급이다 교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가 보기에 여가의 수호. , 

자이다 교사가 이러한 자신의 과업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류는. , 

특히나 노동만능주의가 더욱 세를 불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서 노동에 굴복하여 도무지 여가가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교사는 신의 참된 예언자로서 학생 안에 들어 있는 가능성으

로서의 신의 소중한 선물을 발견해 주고 지도해 주는 매우 중

요한 존재론적인 과업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학생으로 하여금 , 

인간의 삶 또는 앎이라는 것은 그들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

은 아니라는 소중한 진리를 겸손하게 지니고 살아가도록 도와 

주어야만 하는 인식론적인 과업 역시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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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학생의 삶이 노동에 매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여가의 선봉

장이 되어야만 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고대적 여가 개념은 현대적 여가 

개념과 그 사회적 중요성과 개인적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

다 고대인들은 여가를 삶의 중심에 놓았으며 여가를 통해서 . 

참된 인간성을 발견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의 . 

학교는 더 이상 여가를 위한 장소가 아니며 자연히 학교, 

와 그 어원인 여가 사이의 관련은 점점 퇴색되어 (school) (schole)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고대적인 여가의 의미에 대한 탐구. 

는 학교의 본래적인 기능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 주며 더 , 

나아가 여가의 장으로서의 학교의 의미를 환기해 준다. 

현대적 의미의 여가 개념으로 여가의 장으로서의 학교를 해

석한다면 학교는 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장

소가 되며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현대인은 많,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대적 의미의 여가와 학교를 . 

연결시키면 학교는 참된 자아를 추구하기 위한 장소가 된다, . 

시험과 과제가 중심이 된 현대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참된 

자아를 추구할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만약 학교. 

와 참된 자아 추구 활동이 논리적 관련을 맺고 있다면 다시 말, 

해서 학교 이외의 사회 공간에서 학생의 참된 자아 추구활동, 

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현대의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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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의 장소 즉 학생의 참된 자아추구활동이 발생하는 장소로 ,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가의 존재론적 해석을 넘어 인식론적으로, 

도 학교는 여가의 장이 되어야만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 

사를 통해 여가적 삶의 태도 즉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자신의 , 

삶 또는 앎이 완성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설계자와 건물의 관계가 아니다 다시 . 

말해서 교사의 계획에 따라 학생의 성장이 일어나는 관계가 아

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교사는 학생이라는 건물의 벽돌이 되는 . , 

존재이다 교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지식에 대한 태도는 학생. , 

의 자아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교사는 그 자신의 삶을 통해 여. 

가를 실천해야 하고 그 겸손한 여가적 태도가 학생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사는 그 자신이 진리 앞에 겸손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학생

들에게 입을 닫을 수 있는 노력을 중단할 수 있는 침잠할 수 , ,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침잠의 결과가 의미 . 

있는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만 한다 교사가 . 

이러한 자신의 과업을 깨닫지 못한다면 조금 과장하여 표현한

다면 인류의 미래에 큰 재난이 닥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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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eachers are the guardians of leisure?

Kwon, Yeongmin

Dept. of Education

KNOU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epistemological 

meaning of the ancient concept of leisure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nd true knowledge. After the 

scientific revolution, modern people tend to regard even 

knowledge as part of labor, but ancient people thought that true 

knowledge could not be obtained only through their own efforts. 

For the ancients, the time for true knowledge, the time to fill the 

limits or voids of their efforts, was leisure. The ancients 

recognized the limits of human effort through leisure and came to 

have a humble attitude.

When comparing churches, schools, and factorie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grace) and work, teachers are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compared to clergy and labor inspectors. For 

a church or a factory, it is not a problem for grace or work to 

overwhelm other activities, but for a school, when work 

overwhelms leisure, it loses its social function.

In modern education,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nd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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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etymology, leisure, is gradually fading, the search for the 

ancient meaning of leisure will enable reflection on the original 

function of school, and further it will evoke the meaning of 

teachers as guardians of leisure.

| Key Words | work, grace, teacher, guardian, true knowledge


